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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아시안게임 후원 선수와 '값진 결실' 나눴다
- 선수단 8명 SKT타워 찾아 구성원과 축하… 시상복 자켓·'국민응원 태극기' 액자 전달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10. 7.] -사진보도자료-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이 7일 서울 SKT타워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Team SKT' 선수들을 초청해 '메달리스트 세리머니'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펜싱 오상욱·도경동·송세라·전하영, 육상 나마디 조엘 진, 농구 에디 다니엘, 근대5종 신수민, 역도 박혜정 등 메달리스트 8명과 SKT 구성원이 함께했다.

무대에 오른 선수단은 아시안게임 시상대에서 입었던 시상복 자켓을 정재헌 CEO에게 직접 입혀 주며 대회를 함께 치러 온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지난 8월 출정식에서 국민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선수단에 전달됐던 '국민응원 태극기'를 선수들의 사인과 함께 액자에 담아 건넸다. 출정식에서 시작된 응원이 메달이 되어 다시 SKT로 돌아온 셈이다.

'Team SKT'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합작했다. 특히 SKT가 자체 개발한 펜싱 AI 전력분석 시스템 'SKT-FAN'은 경기 영상 속 득·실점 장면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선수별 움직임을 분석해 펜싱 메달 10개에 기여했다.

펜싱 남자 사브르 2관왕에 오른 오상욱 선수는 "출정식에서 받은 태극기에 담긴 응원과 AI 전력분석 시스템 덕분에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다"며 "오랜 시간 한결같이 곁을 지켜 준 SKT와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메달로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사진1. 7일 서울 SKT타워에서 열린 '메달리스트 세리머니'에서 'Team SKT' 선수들의 사인을 담은 '국민응원 태극기' 액자를 정재헌 SK텔레콤 CEO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펜싱 송세라, 도경동, 전하영, 오상욱, 농구 에디 다니엘 선수, 정재헌 CEO, 근대5종 신수민, 역도 박혜정, 육상 나마디 조엘진 선수.

사진2. '메달리스트 세리머니'에서 펜싱 오상욱 선수(앞줄 왼쪽)와 시상복 재킷을 입은 정재헌 SK텔레콤 CEO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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